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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변화로 사라진 빙어…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, 대체 내수면 어종 자원조성 필요

○ 2025년 남양호 빙어 조사 결과, 빙어 미서식 확인
○ 내수면 생태계 변화에 따라 은어 등 고온 적응 어종 연구 및 자원 조성 계획

기후변화로 평택시 남양호에서 빙어가 사라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. 

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3월 남양호 3개 지점에서 빙어 서식 여

부를 조사한 결과 더 이상 빙어가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3일 

밝혔다.

연구소는 2005년 이후 2014년, 2019년, 2024년 총 4차례에 걸쳐 남양호에 

서식하는 민물고기를 관찰해 왔다.

조사 결과, 정치망으로는 단 한 마리의 빙어도 포획되지 않았으며, 환경유

전자(eDNA) 분석 결과에서도 빙어는 검출되지 않았다. 환경유전자는 수질

에서 어류의 배설물, 점액, 알 등에서 유래한 유전자를 채취해 분석하는 방

식으로, 서식 유무를 판단하는 과학적 방법이다.

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1989년부터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해 빙어, 붕

어 등의 토산어종을 방류해 왔으며,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소에서 직

접 생산한 어린 빙어 총 314만 마리를 남양호에 방류한 바 있다.

빙어는 겨울철 축제 자원과 유어낚시 어종으로 관광경제와도 연계되지만 

고수온에 민감해 최근 국내 여러 지역에서 자원이 급감한 상황이다.

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기후위기와 생태계 변화를 그 원인으로 보고, 



은어, 민물새우 등 고온에 적응력이 높으면서 내수면 양식이 가능한 대체 

어종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.

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“외래종 유입, 고수온 등 복합적인 

환경 변화로 인해 남양호에서 빙어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”며 “도내 어업

인의 새로운 소득원을 찾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형 신품종 연구, 자원조성, 

생태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”고 말했다.


